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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성명>정책당국, 통계가 아니라 대책을 내놓을 때다

  -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부쳐- 

 

□ 금융위원회가 26일 발표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는 국내가상

자산시장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. 

□ 국제 자본시장의 급격한 위축,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세계적 경기침체, 

루나-테라 사태로 말미암은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신뢰도의 저하 등 3重苦
의 결과로 인한 가상자산시장전체의 급격한 위축은 충분히 예상된 바이다. 

□ 문제는 한국블록체인생태계의 시장불균형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현실이다. 

신고 수리된 26개 거래소사업자 가운데 2개 사업자를 제외한 24개 거래소 

사업자들이 영업적자다. 특히 코인마켓의 거래금액은 21년 하반기 대비 

95%의 감소가 나타났다. 일평균거래금액은 전체마켓의 2%에 불과한 것으로 

조사됐다. 6개월의 짧은 기간에 시장의 쏠림현상이 가속화된 것이다.   

□ 이는 중소가상자산사업자들이 더욱 가혹한 크립토겨울을 맞고 있는 실태가 

드러난 것으로도 볼 수 있다. 모두 어려운 시기다. 여유자금이 많은 대기업

은 잘 버티겠지만 업계의 중소벤처기업들은 상당수가 도산위기에 실직위기 

상태다. 많은 투자소비자들도 삶의 궁지에 내몰리고 있다. 

   

□ 지금은 실태조사에 머무르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. 대책이 필요한 위기의 상

황이다. 정부는 시장의 소외자들이 정책에서조차 소외되지 않게 더욱 주의

를 기울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. 

□ 가상자산거래시장의 쏠림현상은 플랫폼시장 경쟁 특성상 ‘네트워크 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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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’에 기인한 바 없지 않다. 그러나 원화마켓 진입의 과도한 규제와 장벽

에서 비롯된 ‘기울어진 운동장’도 무시할 수 없는 원인이다. 원화마켓과 

코인마켓이란 구분된 시장 간의 천문학적 격차가 이 사실을 역설하고 있다.  

□ 정책당국은 한국블록체인생태계가 더 왜곡되기 전에 조속히 기울어진 운동

장을 바로잡을 특단의 대책을 내어놓길 바란다. 시장이 침체될수록 공정한 

경쟁상황을 회복시켜,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, 산업 내 혁신이 일어나

도록 유도해야 한다.   

             

□ 한국블록체인협회는‘탈중앙화’ 분산이라는 블록체인의 정신에 맞게 모든 

참여자들이 공생, 공존, 발전하는 블록체인생태계를 만드는데 앞장설 것이

며, 이를 위해 정책당국과도 긴밀히 협조할 자세가 되어있음을 밝혀둔다. 

끝.  


